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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화체육관광부

보 도 자 료
보도 일시 2021. 12. 27.(월) 13:30 배포 일시 2021. 12. 27.(월) 13:30

담당 부서 문화예술정책실 책임자 과장 이정미 (044-203-2611)

지역문화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김자영 (044-203-2607)

문화로 특별한 도시, 현장에서 답을 찾다
- 12. 27. 문체부 장관, 18개 문화도시센터장 등과 만나 정책 의견 나눠 -

  문화체육관광부(이하 문체부) 황희 장관은 12월 27일(월), ‘제1회 문화

도시 박람회’가 열리고 있는 청주 동부창고에서 문화도시 관계자들과 만나 

사업의 성과와 향후 발전 방안 등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. 이번 간담회에는 

18개 문화도시센터장, 문화도시 정책 전문가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.

  문화도시 조성사업은 지역이 자율적으로 문화정책을 기획·실현할 수 있도록 

포괄적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이다. 「지역문화진흥법」에 의해 지정되는 

문화도시에는 5년간 최대 국비 100억 원을 포함해 약 200억 원의 예산이 

투입된다. 현재 제1차 도시 7곳*, 제2차 도시 5곳**, 제3차 도시 6곳***을 

포함해 총 18곳을 지정했다. 

  * 1차 문화도시(’19년 12월) : 부천시, 서귀포시, 영도구(부산), 원주시, 천안시, 청주시, 포항시

  ** 2차 문화도시(’21년 1월) : 강릉시, 김해시, 부평구(인천), 완주군, 춘천시

  *** 3차 문화도시(’21년 12월) : 공주시, 목포시, 밀양시, 수원시, 영등포구, 익산시 

  황희 장관은 “18개 문화도시 한 곳, 한 곳에서 사업이 어떻게 추진되고 

있는지,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. 문화도시는 지역주민이 

직접 지역문제를 진단하고, 문화를 통해 지역주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

사업으로, 현장의 의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.”라며, “앞으로도 각 지역의 

특성에 맞는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어 모든 도시가 문화로 특별할 수 있도록 

다양한 현장 의견을 새겨듣고, 꼼꼼하게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다”라고 

밝혔다. 

※ 간담회 현장 사진 별도 배포


